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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status of 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factors influencing their consumption from focus-group interviews with school 

nutrition teacher(s) and nutritionists. Most of all the evaluated fruit and vegetable intake levels 

of 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was very low. They mentioned the intake of fruit and vegetable 

was similar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boys tended to have less vegetable intake than 

girls. There was substantial difference in the serving frequencies of fruit between schools due 

to budgets. Fruit was consumed more than vegetables and fruit without seeds or peeled fruit was 

more preferr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Factors affecting fruit and vegetable intak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ere analysed by personal, family and school. Personal factors were gender, child 

development level, the lack of knowledge or perception on vegetables, westernized diet pattern 

and the preference of spicy foods. Family factors were the perception of parents, family meal 

environment, and income disparity. The factors related to schools were the principal, class teacher, 

friends, nutrition teacher, cooking and serving methods, cooking personals, budge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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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는 과일과 채소의 충분한 소비는 심혈관 질환, 

위암과 대장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으며, 

비만과 만성 질병 예방을 위해 과일과 채소를 하

루에 최소한 400g정도 섭취하는 것을 NCDs 

(Noncommunicable diseases)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Revised WHO Discussion Paper 2012).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나 채소군을 비염장채소와 염장채소

로 분류하여 30세 이상 한국 성인의 과일과 채소 

섭취를 평가한 연구(Kwon et al. 2009) 결과, 비염

장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이 400g/day 이하에 해당

하는 대상자가 74.3%였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제

시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2010)에서는 

다양한 식품 섭취와 충분한 물 섭취에 중점을 둠

과 동시에 채소와 과일 섭취의 중요성도 강조하

고 있다. 식사구성안에 의하면 종류별로 채소는 

회당 30-70g, 과일은 회당 100-200g을 1회 분량 

기준으로, 6-11세 어린이의 경우 채소는 1일 5회, 

과일은 1일 1회 섭취하도록 권장하였고,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채소는 1일 7회, 과일은 1일 2회 

섭취하도록 권장하였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아동ㆍ청소년기는 생애주기 상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로 다양한 식품 선택과 균형잡힌 영

양소의 섭취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이 시기

의 식습관 및 영양 상태는 성인기의 건강에도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채소와 과일을 많

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실제 섭취량과는 차이가 있었다. 2010 국

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11세 어린이의 경우, 1일 

채소 섭취량은 156.2g, 과일 168.6g, 12-18세 청소

년의 경우, 1일 채소 섭취량은 217.9g, 과일 134.6g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 기준으

로 살펴보았을 때, 육류, 콩류, 난류의 주 영양소

인 단백질은 6-11세 2.5%, 12-18세 13.8%가 영양

섭취기준 미만 섭취자인 반면에 채소와 과일의 

주 영양소인 비타민C는 6-11세 42.1%, 12-18세 61.3%

가 기준 미만 섭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또한 Choi(2003), Hong 

& Chang(2003), Lee et al.(2005), Ku & Seo(2005), 

Ahn & Ro(2009)의 연구에서는 특히 어린이들의 

편식과 채소류의 기피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와 비만을 예방하며, 

여러 역학연구에서도 채소, 과일의 섭취가 일부 

암,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비만의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Veer et al. 2000; 

Joshipura et al. 2001; Pesa & Turner 2001). 교육

부(MOE)에서 발표한 ‘2012년도 학교건강검사 표

본조사’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비만도

는 14.7%로 2011년도(14.3%)에 비해 다소 높아졌

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비만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초등 14.2%<중등 14.6%<고등 15.6%). 

Lee(2005)와 Kim & Jang(2007)의 연구에서도 식

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체중과

다 및 비만과 같은 건강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채소와 과일 섭취와 관련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섭취 실태를 파악한 연구(Kwon 

et al. 2009; Lee & Kim 2010), 설문을 통해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채소와 과일에 대한 영양지

식 정도, 섭취정도, 기호도, 식태도 등을 파악한 연

구(Na et al. 2010; Shu & Chung 2010; Go et al. 

2013)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채소ㆍ과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 뿐 아

니라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입장인 영양(교)사의 

관점에서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채소와 과

일 섭취에 대한 진단과 섭취요인을 파악하여 채소

와 과일 섭취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

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설문을 통한 양적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조사 

참여자의 심도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주제

와 관련하여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한 토론방식이다. 참여자

들의 생각이나 의견의 합일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에 맞는 주제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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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Sample Age
Work 

experience
School place Operation type

/day

(lunch/dinner)

Elementary 

school 1

Nutrition teacher 1 28y 5y 5m Sosa-gu, Bucheon Self 715

Nutrition teacher 2 29y 5y 5m Wonmi-gu, Bucheon Self 890

Nutrition teacher 3 40y 15y 4m Gimpo Self 480

Nutrition teacher 4 44y 16y 1m Sosa-gu, Bucheon Self 1,260

Nutrition teacher 5 39y 15y 10m Sosa-gu, Bucheon Self 1,030

Nutrition teacher 6 39y 15y 4m Ojeong-gu, Bucheon Self 1,170

Elementary 

school 2

Nutrition teacher 7 40y 15y 3m Gwangmyeong Self 1,150

Nutrition teacher 8 40y 16y 3m Gwangmyeong Self 956

Nutrition teacher 9 41y 15y 3m Gwangmyeong Self 1,662

Nutrition teacher 10 41y 15y 3m Gwangmyeong Self 1,000

Nutrition teacher 11 38y 12y 10m Gwangmyeong Self 1,443

Middle 

school 1

Nutrition teacher 12 28y 5y Ojeong-gu, Bucheon Self 880

Nutrition teacher 13 47y 21y 4m Wonmi-gu, Bucheon Self 1,230

Nutrition teacher 14 39y 16y 1m Wonmi-gu, Bucheon Self 700

Nutrition teacher 15 48y 15y 4m Ojeong-gu, Bucheon Self 540

Nutrition teacher 16 40y 14y Gunpo Self 1,430

Nutrition teacher 17 41y 13y Sosa-gu, Bucheon Self 786

Middle 

school 2

Dietitian 18 44y 4y Gangnam-gu, Seoul Self 1,170

Dietitian 19 30y 5y 3m Gangnam-gu, Seoul Self 642

Dietitian 20 30y 3y 10m Gangnam-gu, Seoul Self 600

Dietitian 21 32y 3y 8m Gangnam-gu, Seoul Self 640

Dietitian 22 29y 2y 4m Gangnam-gu, Seoul Self 600

Dietitian 23 27y 1y 6m Gangnam-gu, Seoul Self 420

High 

school 1

Nutrition teacher 24 42y 17y 6m Sosa-gu, Bucheon Self 980/300

Nutrition teacher 25 41y 15y Gimpo Self 450/90

Nutrition teacher 26 41y 16y 6m Ilsandong-gu, Goyang Self 1,450/350

Nutrition teacher 27 45y 18y 9m Siheung Self 890/250

Nutrition teacher 28 42y 18y 3m Ilsanseo-gu, Goyang Self 1,630/250

High 

school 2

Dietitian 29 27y 4y 8m Seocho-gu, Seoul Self(partial contracted) 1,300/300

Dietitian 30 29y 5y Seodaemun-gu, Seoul Self(partial contracted) 2,000/600

Dietitian 31 28y 6y 3m Seocho-gu, Seoul Self(partial contracted) 1,920/350

Dietitian 32 32y 9y 7m Seocho-gu, Seoul Self(partial contracted) 1,700/300

Dietitian 33 27y 2y Seocho-gu, Seoul Self(partial contracted) 3,500/1,500

Dietitian 34 38y 11y Gangnam-gu, Seoul Self(partial contracted) 1,400/9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rviews

이나 의견을 이끌어 내어 그 경향이 어떤지 알아

보는 것이다(Moon 2009). 설문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나 토론을 관찰하

면서 응답자의 태도와 표정까지 관찰할 수 있고, 

인터뷰 참가자들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했

는지 즉시 확인하고 보완ㆍ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Woomejawa 1987).

이에 본 연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학

령기 어린이ㆍ청소년의 채소와 과일 섭취 현황을 

진단해 보고,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여 학교환경을 기반으로 한 학령기 어린이ㆍ청

소년의 채소와 과일 섭취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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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Questions

Opening questions - To what extent are children or adolescents eating vegetables?

- To what extent are children or adolescents eating fruits?

Introductory questions - What do you associate with the theme, ‘promotion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Transition questions - To what extent are children or adolescents eating vegetables for lunch at school?

- To what extent are children or adolescents eating fruits for lunch at school?

Key questions What do you think causes the insufficient consumption of fruits and vegetable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What difference is there between sufficient consumption and insufficient consumption?

- Are there any vegetable consumption differences by cooking method?

Ending questions - I summarize your opinions as follow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informations

to add, please let me know.

Table 2. Questions for focus-group interviews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영양(교)사 그룹의 연구 참여자는 Table 1과 

같다. 총 6그룹(초ㆍ중ㆍ고등 각 2그룹), 34명으

로 연령은 40대 15명, 30대 10명, 20대 9명이었

다. 경력은 1년 6개월부터 21년 4개월까지 다양

했으며, 평균 10년 8개월로 나타났다. 근무지는 

경기 4그룹, 서울 2그룹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학교의 급식소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일 

학교급식인원은 420명에서 3,500명까지 학교마다 

차이가 있었다.

2.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을 기반으로 한 학령

기 어린이ㆍ청소년의 채소와 과일 섭취 증진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의 

채소와 과일 섭취상태, 섭취요인 등을 알아보고

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목적적 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하였다(Merriam 1994). 참여 영

양(교)사 섭외는 한 그룹 당 대표 1명의 영양(교)

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 대상, 인터뷰 내용, 인터

뷰 진행 방법, 보상내용 등을 설명하고, 그 내용

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참여 가능한 영양(교)사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학교급

식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깊이 있

는 토론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 그룹별 5-6명씩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

뷰 3-7일 전에 미리 작성된 개방형 질문지를 이

메일로 발송하였다. 

둘째, 포커스 그룹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각 그룹별 인터뷰 참여자들의 참여가 원활한 시

간과 장소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토론

의 사회자로서 진행을 하였다. 연구 목적ㆍ인터

뷰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녹음에 대

한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미리 제공된 질문지를 토대로 사회자의 질문 형

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준비

된 질문 내용 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하거나 궁금

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 질문하였다. 질문의 형태

는 Krueger & Casey(2000)가 제시한 질문방식과 

과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영양(교)사의 연령, 경력, 근무지, 

급식운영형태 등 일반적 사항은 설문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문내용은 전문가 

타당성 검증을 통해 일부 수정하였고,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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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able 2와 같다.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은 평소 학령기 어

린이ㆍ청소년들의 채소와 과일 섭취 수준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첫 질문만으로도 전환질문에 대한 

내용까지 폭 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연

구 참여자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식습관

을 항상 지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되었다. 소개질문(Introductory questions)은 포커스 

그룹에서 토론해야 하는 주제를 소개하는 질문으

로 아동, 청소년들의 채소와 과일 소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와 포괄적인 느낌을 알 수 

있는 함축적인 질문으로 의도하였다. 전환질문

(Transition questions)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채소, 

과일 섭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

하였고, 주요질문(Key questions)은 섭취요인을 파

악할 수 있도록 도입질문에서 토론된 내용과 연

결하여 좀 더 구체적인(선호하는 조리법, 메뉴, 

섭취요인 등)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마무리 질문

(Ending question)은 토론한 내용들을 연구자가 정

확하게 이해했는지,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

해 질문하고 마무리 하였다. 

초등1그룹은 2013년 7월 15일, 초등2그룹은 

2013년 7월 17일, 중등1그룹은 2013년 7월 16일, 

중등 2그룹은 2013년 8월 7일, 고등1그룹은 2013

년 7월 25일, 고등2그룹은 2013년 7월 31일에 실

시하였고, 인터뷰 진행시간은 각 그룹별 차이가 

있었지만 2시간~2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자료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녹음된 모든 내용을 전

사하였고, 전사한 자료를 연구자 3인이 정독한 후 

2가지 범주와 5가지 하위범주로 나누어 요약하였

다. 각 그룹별 요약한 내용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

을 입증하기 위해 각 그룹별 요약한 인터뷰 내용

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발

송하여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

였다. 응답자에 의한 타당성 검증(Respondent 

validation) 후, 각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대화 내용

을 분류하여 기록하고, 주제에 맞는 내용의 인용

문을 추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채소ㆍ과일 섭취 진단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결과, 채소와 과일에 

대한 기호도와 섭취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소와 과일을 분리하여 진단하였다.

1) 채소

학령기ㆍ청소년들의 채소 섭취 수준에 대해 

모든 그룹에서 ‘거의 먹지 않는다.’ ‘현저히 낮

다.’ ‘최저’ ‘손도 대지 않는 음식’이라고 평가하

였다. 특히,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취

나물, 깻잎, 오이, 참나물 등 녹황색이고 향이 강

한 채소들을 싫어한다고 하였고, 숙주, 콩나물, 

시금치와 같이 가정에서도 자주 접하는 나물은 

먹는 편이라고 하였다. 녹황색이고 향이 강한 채

소를 싫어하는 것은 초등학생 대상 조사에서 특

히 녹황색 채소와 담색 채소 등 채소류의 섭취 

빈도가 낮게 나타난 Ku & Seo(2005)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채소 섭취에 있어서 초등학생들

은 신맛ㆍ단맛이 가미된 경우, 중ㆍ고등학생들은 

매운맛ㆍ신맛이 가미된 경우 섭취량이 증가한다

고 하였다. Kang(2003)의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 조리법이 튀김으로(24.6%) 

나타났고, Lee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학교급

식 부식류 중 식용 유지를 이용한 메뉴에 대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채소의 

형태를 보이지 않게 다지거나 채를 썰어서 전을 

부치거나 튀김을 할 경우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재료(육

류, 면류 등)와 섞어주어도 섭취량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Na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아

동들의 채소 기호도를 높일 수 있는 조리법과 식

단 개발을 제안하고 있는데, 채소의 형태를 보이

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섭취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섭취에는 영향이 적을 것

으로 판단된다. 모든 그룹에서 나물류보다는 샐

러드의 기호도가 높다고 하였고, 샐러드 채소의 

경우 채를 가늘게 썰었을 때 섭취량이 증가한다

고 하였다. 초등학생보다 중ㆍ고등학생의,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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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다 남학생의 1일 필요영양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소 섭취량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

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모든 

그룹에서 여학생의 채소ㆍ과일 섭취량이 남학생

보다 더 많다고 하였다. 이는 중학생의 과일ㆍ채

소 소비량이 초등학생보다 낮다는 연구(Cullen et 

al. 2005), 여학생의 채소 섭취량이 남학생보다 유

의적으로 높다는 연구(Na et al. 2010) 결과와 유

사하였다. 교육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학령기 어

린이와 청소년들도 채소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

나,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김치는 비염장 채소에 비해 섭취량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단, 업체마다 숙성 정도

와 맛의 차이가 있어 선호하는 김치 종류와 섭취

량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초등학교에서는 배

추김치와 백김치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중ㆍ고

등학교에서는 겉절이의 선호도가 높다고 응답하

였고, 열무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다고 응

답하였다. 이 외에 학교특성, 함께 제공되는 찬과 

국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2) 과일 

아동ㆍ청소년들의 과일 섭취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먹는다.’ ‘잘 먹는 편이다.’ ‘매우 잘 

먹는다.’라고 평가하였다. 선호하는 과일은 학교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파인애플, 

멜론, 수박, 딸기, 포도, 바나나 등 당도가 높은 

과일을 좋아하였고, 방울토마토와 토마토를 매우 

싫어하였다. 사과, 배, 단감 등은 학교마다 선호 

정도를 다르게 응답하였다. 과일의 숙성 정도에 

따라 섭취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껍질과 씨

를 제거하지 않고 제공하면 잔반 양이 증가한다

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껍질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 특히 남학생의 섭취량이 낮다는 의견이 있

었다. 이는 과일 먹기를 거의 매일 실천하는 학

생이 여학생 52.9%, 남학생 34.8%로 유의적 차이

가 나타난 Na et al.(2010)의 연구와도 유사하였

다. 학교별로 주 1~5회까지 제공횟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예산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고 하였다. 예산부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과일은 보조식이기 

때문에 과일제공보다는 주 메뉴에 더 많은 예산

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었다. 둘째, 학교별로 식수

의 차이가 있는데 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예산 

활용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과일 제공 횟수가 

적었다. 셋째,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회 등 학

교 내 기구를 통해 급식비가 결정되는데, 지역의 

소득 차에 따라 급식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급

식비 중 식재료비의 비율이 낮은 학교에서는 과

일 제공 횟수가 적었다. 

2. 채소와 과일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채소ㆍ과

일 섭취요인을 찾을 수 있었으며 특히, 초ㆍ중ㆍ

고등학교별 섭취 요인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

다. 섭취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정에서의 요인, 

학교에서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개인

⑴ 채소에 대한 인식과 인지 부족

가정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시금치와 콩나물 

외엔 채소의 명칭을 모르고, 생채소를 보았을 때

에도 구분할 줄 모르며, 향이 강하거나 접해보지 

못한 채소에 대해서는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

이 있었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채소와 과일이 좋

다는 건 알아도 싫어하는 것은 먹지 않아도 된다

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학생이 많다고 하였다. Go 

et al.(2013)의 연구 결과, 채소류가 영양성분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가장 싫어하는 식품군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다. 

“향이 강하거나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은 

확실히 기호도가 떨어져요.” (초등2그룹, 영

양교사 7) 

“아이들은 비름나물을 보고도 다 시금치인 

줄 알잖아요.” (중등2그룹, 영양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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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이들 인식에서 노란 것은 콩나물이

고…초록색은 무조건 시금치…” (고등2그룹, 

영양사32)

“애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만큼(많이) 

먹어도 내가 싫어하는 과일, 채소는 안 먹어

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결국 과잉 아니면 

부족으로 영양이 치우치게 되죠.” (고등2그

룹, 영양사32)

⑵ 성별

남학생들의 채소 섭취량이 여학생보다 적다는 

것이 인터뷰 참여자의 공통된 의견이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과일 섭취량도 남학생이 더 적다고 

하였다. 가장 큰 원인으로 남학생들은 점심시간

을 식사를 위한 시간보다는 운동하거나 뛰어놀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Go et al. 

(2013)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채소

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골고루 먹기, 과일 매

일 먹기 등 여학생이 더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 et al. 2010). 그러나 

Ahn & Ro(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급식에서 채

소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학생보다 여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심시간이 노는 시간

이라고 여기고 밥 먹는 시간은 아니라는 의

미가 더 큰 것 같아요. 특히 고학년 남자아

이들은…” (초등1그룹, 영양교사4)

“반에 따라 남자 아이들이 배식 도우미인 

경우, 나물류가 올라가면 뚜껑을 열고 바로 

닫아요. 손 안 대고 그대로 내려 보내요.” 

(중등1그룹, 영양교사16)

“음식 제공하는 바트를 남ㆍ여학생 따로 준

비하는데 여학생은 가득 준비하고, 남학생

은 1/2정도만 준비해 두어도 남아요.” (고등

2그룹, 영양사29)

⑶ 신체 발달 상황

초등 저학년의 경우엔 영구치아로 교체되는 

시기로 앞니가 빠져있거나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 

질기거나 크기가 큰 채소, 단단하고 과일 등을 

먹기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건의하신 거예요. 

사과같이 단단한 건 씹을 수가 없다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치아구조 때문에 

채소를 꺼리는 아이들도 많대요.” (초등1그

룹, 영양교사4)

⑷ 서구화된 식성

육류를 선호하였고, 채식위주의 전통한식 메뉴

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이 

증가함에 따라 서구화된 음식, 퓨전음식, 패스트

푸드에 오감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단백질

이 초과가 많이 돼요.” (초등2그룹, 영양교

사11)

“(채소에서도) 샐러드 같은 건 먹는 편이고, 

나물은 아예 먹지 않아요.” (중등2그룹, 영

양사23)

“그냥 샐러드보다는 참치샐러드, 치킨샐러

드 이런 것을 많이 먹어요.” (고등2그룹, 영

양사30)

⑸ 자극적인 맛 선호

초등학생은 1-6학년까지 동일한 메뉴를 제공

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

지만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청양고추, 고추장과 

고춧가루 등을 이용한 양념으로 조리된 메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에 있을 땐 새콤한 것을 많이 했는데, 

중등에서는 애들 성향에 따라가자 싶어서 

매콤한 걸 많이 하는 편이예요. 국에도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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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매번 넣어서 하고…” (중등1그룹, 영양

교사15)

“밖에 나가면 다 자극적이잖아요. 꼬치도 핫

소스 뿌려서 먹고…밋밋한 것 나가면 맛없다

는 소리 많이 해요.” (중등1그룹, 영양교사14)

“곤약국수를 하얗게 무친 것은 안 먹는데, 

빨갛게 새콤달콤하게 무쳐주니까 배 이상으

로 무한정으로 갖다 먹으니까.” (고등1그룹, 

영양교사28)

“학교급식에서는 조미료를 사용할 수가 없

잖아요. 일반적으로 떡볶이를 만들더라도 

밖에서 사먹는 것은 다 조미료는 넣는데…” 

(고등2그룹, 영양사30)

2) 가정

⑴ 어머니들의 인식

가정에서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식품섭

취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의 채소와 과일에 대

한 인식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채소ㆍ과일 섭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모든 인터뷰 참여

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Go et al.(2013)의 연

구에서도 초등학생들의 채소에 대한 교육 뿐 아

니라 부모와의 연계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주변 엄마들을 보면 나물을 어떻게 조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엄마들이 참 많다는 거

예요.” (초등1그룹, 영양교사1)

“콩을 안 먹는다, 버섯을 안 먹는다고 했을 

때 ‘엄마들은 잘 드세요?’라고 물어보면 엄

마들이 잘 안 먹어요. 본인이 안 먹으니까 

잘 안 해주고 애도 안 먹는 거예요.” (초등2

그룹, 영양교사9)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 오셨을 때, ‘아이들

이 나물을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왜 

제공하느냐, 왜 돈을 낭비하느냐’고 말씀하시

는 분들이 계세요.” (중등2그룹, 영양사22)

“학부모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애가 싫어하

는데 왜 그것을 먹게 하느냐고 해요.” (고등

1그룹, 영양교사28)

⑵ 가정 식사환경

맞벌이 가정, 편부모 가정 등은 일반가정에 비

해 가정에서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나 분식 등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가정에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접해 

본 경험 여부가 섭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생각하고 있었다. Anderson et al.(2007)의 연구

에서도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가족의 태

도와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부모의 식생

활습관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ristian et al. 2012).

“채소를 어려서부터 많이 먹어 버릇 하던 

아이들, 가정에서부터 습관화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채소를 좀 먹어요.” (중등2그룹, 

영양사19)

“…‘이거 머위나물인데 엄마가 전라도 사람

이라 우리 집에서는 이거 많이 해주고, 맛있

는 거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역시 엄마

가 해줬던 애들은 알고 먹더라고요.” (고등1

그룹, 영양교사28)

“저도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아이끼리만 

있잖아요…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는 간식, 

패스트푸드나 배달음식, 라면 등 주로 이런 

것을 먹으니까 아이들이 과일을 더 접하기

가…” (고등1그룹, 영양교사26)

⑶ 소득 차

많이 접해 본 채소를 거부감 없이 잘 먹고, 다양

한 종류의 과일을 먹거나 본 아이들이 더 다양한 

과일을 먹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접하는 것

으로 느끼고 있었다. 2010년 Korean National Health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채소ㆍ과일 섭취 현황 및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영양(교)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하여 -  575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결과, 소득이 낮

을수록 채소류와 과일류 섭취량이 적은 것과 같이 

학교의 지역적 소득 차에 따라 채소와 과일 섭취

량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0). 

“소득 격차가 심하게 나는 학교를 작년과 

올해 있으면서 볼 때 전 학교 잘사는 애들

은 채소를 정말 잘 먹었거든요. 같은 레시피

로 지금의 학교(약간 소득수준이 낮음)에서

는…그만큼 하면 다 남아요.” (초등1그룹, 

영양교사5)

“이 학교에서 놀랐던 게 남학교인데 사과를 

먹어요.…전에 ○○○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먹었어요.…잘 사는 동네 애들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먹어요.” (고등2그

룹, 영양사32)

“망고를 줘도 황도라고 하고, 저희같이 좀 

못사는 지역 아이들은 뭘 줘도 뭔지 모르고 

먹거나, 아예 몰라서 못 먹거나 하는 것이 

많아요.” (고등2그룹, 영양사30)

3) 학교

⑴ 학교 최고관리자

학교급식에 있어 학교 최고관리자(교장)의 인

식에 따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청이 아닌 학교 소속 영양사의 경우 

더욱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내일 급식이 안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일 급식해야 돼’ 그러면 저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2그룹, 영양사34)

“저희 교장선생님은 생선을 주지 말래요. 애

들이 싫어하는데 왜 주냐는 거예요.” (고등2

그룹, 영양사30)

⑵ 담임교사

담임교사의 영향은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선 담임교사가 많은 수업을 하고 있고, 점심시간

에도 대체로 학생들과 함께 교실 또는 식당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성이 좋은 선생님의 반 

일수록 학생들의 섭취량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대체로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잘 드시는 반은 잔반

이 확실히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좀 편식

하는 반들은 애들이 똑같이 편식을 해요.” 

(초등1그룹, 영양교사 4)

“반별로 다르죠. 잔반 포상하니까 충실하게 하

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지도하시

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너희들 먹어라하고 다

른데 가서 드세요.” (중등1그룹, 영양교사16)

“저도 초등에 있었는데, 확실히 1,2학년은 

다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유치원에서 그렇

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담임선생님과 

같이 먹으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선생님 따

로 학생 따로, 수업시간도 다르고…” (중등2

그룹, 영양사18)

“담임이라는 의미가 초등과 달라요. 선생님

들은 본인들 식사가 아이들 식사와는 차이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메뉴부터 시작

해서 장소, 시간 모든 것이.” (고등2그룹, 영

양사32)

⑶ 친구

모든 그룹에서 친구의 영향에 대한 의견이 있

었는데, 특히 초등 고학년과 중ㆍ고등학교에서 

친구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고학년은 선생님보다는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초등1그룹, 영양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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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심리…앞에 애가 가져가면 뒤에 애도 

당연히 따라서 가져가요. 먹든 안 먹든. 앞

에 애가 ‘이거 맛없는데’라고 한 마디 뱉으

면 뒤에 있는 애들은 쫙 안 가져가고…” (중

등2그룹, 영양사18)

⑷ 영양(교)사

남는 음식을 버릴 것이라면 차라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메뉴를 구성할 것인가, 학

교는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하더

라도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채소ㆍ과일 메뉴를 

넣을 것인가는 영양(교)사의 인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가는 비슷한데 왜 주5회도 되고 1회도 

되느냐는 영양사가 어떤 메뉴를 주메뉴로 

짜느냐. 고기같이 단가 높은 것을 메뉴로 잡

으면 당연히 과일은 별로 못주겠죠.” (초등2

그룹, 영양교사10)

“○○○에서 영양사들을 모아 놓고 시범사

업을 하려고 설명회를 하는데 영양교사들의 

마인드가 ○○과는 다르더라고요. 전통장류

를 쓰면 맛도 떨어지고 단가도 높은데 왜 

그걸 쓰려고 하느냐라는 의식을 영양(교)사

조차도 갖고 있어요.” (고등1그룹, 영양교사

28)

“주 1-2회는 나물 대신 과일로 대체를 하면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 같고, 어차피 안 

먹는 나물은 애들이 안 먹고 버릴 것 이라

면 대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등

2그룹, 영양사32)

⑸ 조리 및 제공방법 

채소를 두껍고 크게 써는 것보다는 작고 가늘

게 썰었을 때, 채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했을 때, 좋아하는 재료(국수, 육류)와 함께 조리

했을 때, 조리방법(전, 튀김 등)을 달리 했을 때, 

매식을 통해 접해 본 음식일 때 섭취량이 증가한

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 중 하나가 버섯이

거든요. 버섯을 다져서 완자로 만들거나 버

섯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조리법을 이용하

면 기호도가 확 올라가요.” (초등1그룹, 영

양교사 5)

“감자를 삶으면 식감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오븐에 구워서 주면 좀 잘 먹더라고요.” (초

등2그룹, 영양교사8)

“오이생채도 붉고 매콤하게 하면 더 잘 먹

고, 하얗게 무쳐주면 다 잔반으로 나와요.” 

(중등1그룹, 영양교사12)

“카레를 하는데 당근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

래서 다른 채소는 1x1cm로 넣으면 당근은 

다져서 넣어요.” (중등2그룹, 영양사19)

“똑같은 당근이여도 채 썰어서 야채튀김하

면 다 잘 먹어요.” (중등2그룹, 영양사20)

“(비빔밥)비비기가 곤란하니까 잘 안 받아가

려고 해요. 저희는 냉면 그릇에 주고, 채소

도 아주 가늘게 썰고 하니까 저희 학교는 

그런 채소는 다 잘 먹어요.” (고등1그룹, 영

양교사27)

“저희는 오이를 사각으로 썰어서 무쳐요. 보

통은 반달모양이 많은데. 그러면 훨씬 더 잘 

먹어요. 두 배는 차이가 나요.” (고등1그룹, 

영양교사27)

⑹ 배식방법

교실배식인지 식당배식인지, 자율배식인지 강

제배식인지에 따라 섭취량과 잔반량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배식은 식당배식에 비

해 조리완성시간과 배식시간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맛에 대한 적정온도를 지키기 어렵고, 채

소에서 물이 생기는 등의 음식의 질과 맛이 저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섭취량이 감소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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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im & Rha(2005)의 연구에서 학교급식의 만

족도를 높이고 편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배식을 제안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율

배식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순 있지만 편식을 더

욱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배식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양만큼 가져가도록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호도가 낮은 채소 반

찬에 대한 편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강제배식을 할 경우, 조금은 더 먹는 경향

이 있기는 하지만 잔반량이 많아져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그나마 식당배식인 학교는 나아요. …교실

로 가져갈 경우, 시간차가 나니까 나중에 가

져가는 반은 식고 맛없다고 하죠.” (초등2그

룹, 영양교사11)

“부찬은 채소를 많이 볶는 것 같아요. 주찬

이 고기인데 부찬까지 고기를 줄 수 없으니

까. 그런데 자율배식이니까 밥과 고기만 가

져가요.” (중등2그룹, 영양사21)

“고등학생들은 남을 의식하는 것도 있어서 

식당에서는 전교생과 만나다 보니 조금이라

도 받아가요.…애들이 먹어야 한다는 건 아

는 것 같고, 공공장소이다 보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고등1그룹, 영양교사27)

⑺ 조리인력

식수가 최소 1,000명 이상이거나 식수가 1,000

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교실배식인데 식수에 비해 

반이 많은 경우 조리인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

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초ㆍ중등보다 조리

할 양이 많고, 1일 2식 제공으로 노동 강도가 높

아 조리인력의 이직률이 높아 숙련된 조리인력이 

부족하였다. 조리인력의 부족은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채소ㆍ과일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

는 조리 및 제공방법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

져왔다. 

“조리 인력이 4명이 있는데, 다른 메뉴하기

도 바빠서 나물은 양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

구하고 데쳐서 식혀서 양념하고…HACCP관

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노동력이 

많이 들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깎아서 제공

해야 하다 보니… 메뉴에서 제외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중등2그룹, 영양사19)

“초등과 똑같이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양 

자체가 많아지고 인력은 똑같고, 그 시간 안

에 다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고등1그룹, 영

양교사28)

“고등이다 보니 숙달된 조리원이 없어요. …

중식 치워가면서 석식도 준비해야하니 밥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

요.” (고등2그룹, 영양사32)

⑻ 예산 

초등~중등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

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비의 차이가 있었고, 

같은 지자체 내 학교라도 식수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식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급식비가 

수익자 부담인 중3~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회에서 급식비를 결정하고 있었다. 지역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급식비 3,100원(식재료비 1,900원)~

급식비 3,840원(식재료비 2,840원)으로 무상급식

보다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식재료비를 효율

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면 잔반으로 많이 나오는 

채소의 사용을 점차 줄이게 되고, 비용부담이 큰 

과일보다는 값싼 보조식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수가 500명 미만인 학교에서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식수가 많은 데는 운영이 돼요. 그런데 식

수가 적은 학교는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식재료비에 다 쓸 수 없는 상황이에

요.” (중등2그룹, 영양사18)

“다른 학교에 비해 식단가가 높기는 하지

만…이 단가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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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 아이들은 보조식을 주기를 원하니까 

주긴 하는데, 올바르다고 볼 수 없는 보조식

이 많이 나가요. 요구르트, 주스류, 수입과

일 등.” (고등1그룹, 영양교사27) 

“과일이 많이 비싸서 금액에 대한 제약도 

받고…” (고등2그룹, 영양사29)

⑼ 과일 숙성도

과일의 당도에 따라 섭취량 차이가 크다고 하

였다. 당도가 높은 과일에 대한 기호도가 높고, 

같은 과일이라도 당도를 높이려면 숙성시킨 후 

제공해야 하는 과일 종류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당일입고ㆍ당일반출이기 때문에 과일의 숙성정

도를 맞추어 제공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다.

“과일은 좀 숙성이 돼야 하는데, 당도가 안 

나와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먹기 딱 좋은

데, 학교에 오는 거는 너무 싱싱하다보니 당

도가 좀 떨어져요.” (중등1그룹, 영양교사12)

⑽ 학교 내ㆍ외 환경

교내의 매점, 학교 주변의 편의점, 분식점 등

이 채소ㆍ과일 섭취뿐 아니라 학교급식 섭취 저

해요인으로 나타났다.

“몰래 쉬는 시간에 편의점 가서 자기가 원

하는 핫도그 같은 거 사먹고, 분식집도 가까

워요.” (중등1그룹, 영양교사14)

“다른 학교에 점검을 나갔었어요. 거기는 학

교 주변에 문방구도 없고 분식점도 없고, 아

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은 오

로지 급식만...”(중등1그룹, 영양교사13)

“저희 학교는 작년까지 매점이 있다가 없어

졌거든요. 얘들이 먹는 욕구를 채울 데가 없

는 거예요. 급식에 대한 욕구가 더 커졌어

요.” (고등1그룹, 영양교사24)

⑾ 학부모위원회(급식소위원회)

급식비 수익자 부담인 중3~고등학교에서는 학

부모위원회에서 급식비를 결정하였고, 급식메뉴

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었다. 

“학부모님들의 입김이 좀 심해요. 밖에서 사

먹을 수 있는데 왜 급식에서 제공하느냐는 

거예요. 과일 뿐 아니라 후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등2그룹, 영양사33)

“학부모 소위원회 때 ‘우리아이 편식 좀 교

정해 주세요’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채소가 나가면 애들 안 먹는 것을 왜 주냐

고 하고…” (고등2그룹, 영양사33)

“영양사들이 합리적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오늘 먹을 게 없었어’ ‘나물밖에 

없었어’ ‘맛 없었어’ 하는 한 마디에 학부모

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하거

든요.” (고등2그룹, 영양사30)

⑿ 기타 

그 외에 나이스 스마트폰 어플, 가사 교육, 식

수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스마트폰 어플로 오늘의 식단이 다 뜬대요. 

나이스에 입력된 게. 오늘의 메뉴가 뭐냐고 

해서 맛없으면 식당에 안 오는 경우도 있어

요.”

“가사 교육시간이 있어서 자기식단 짜보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건강한 식단

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나물을 좀 먹더라구

요.” (중등1그룹, 영양교사1)

“1,600명 있을 때는 그렇지 못했는데 800명 

있는 학교에 오니까 모든 음식이 수제가 가

능하더라구요.” (중등1그룹, 영양교사16)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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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의 채소와 과일 

섭취 현황을 진단해 보고,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학교환경을 기반으로 한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의 채소와 과일 섭취 증진 프로그

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

으로, 선택된 주제에 대하여 조사 참여자들의 심

도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끌어 내는 질적 연구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로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소

비자의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으

나, 최근에는 영양학, 보건, 특수교육, 복지, 가정

교육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채소 섭취 수준은 매

우 낮게 평가되었고, 채소 조리법 중 튀김과 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의 형태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작게, 가늘게 써는 경우, 선호도가 

높은 식재료인 면류나 육류를 섞어서 조리한 경

우 기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채소의 

형태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섭취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섭취를 위해서

는 조리법적 접근과 함께 채소와 친근해질 수 있

는 체험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채소 섭

취량에 있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차이가 거

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여학생의 채소

섭취량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김치는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에서 선

호하는 종류의 차이가 있으나 비염장 채소에 비

해 섭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들의 과일 섭취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당도가 높은 과

일을 선호하였고, 과일 숙성 정도에 따라 섭취량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의 

껍질이나 씨를 제거하지 않고 제공되면 잔반 양

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남학생의 잔반 양이 더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 급식에서 과일이 제

공되면 섭취율은 높은 편이나 학교별로 제공되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섭취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일 제공 횟수의 차이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급식비 중 식재료

비)과 가장 관련성이 높았다. 급식비 중 식재료

비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의 일

부를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과일의 껍

질과 씨를 제거하여 섭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

력 충원, HACCP 기준에 맞는 전처리 과일의 사

용 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셋째, 채소ㆍ과일을 섭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채소에 대한 인식과 인지의 부족, 

성별, 성장 발달 상황, 서구화된 식성, 자극적인 

맛 선호로 파악되었다. 채소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섭취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섭취율을 낮게 평가하였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영구치가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니가 없는 경우가 많아 크거나 단단한 

채소와 과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등

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통된 메뉴가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 조리 시 저학년들을 

배려한 재료의 선택과 크기 조절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현재 아동ㆍ청소년들은 서구화된 식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통음식만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전통음식을 기본으로 하되 외식

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서구화된 메뉴의 조리법과 

맛, 제공방법을 고려한 단체급식 레시피를 개발

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넷째, 채소ㆍ과일을 섭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요인은 학부모들의 인식, 가정 식사환

경, 소득 차 등으로 파악되었다. 학부모들이 건강

에 좋은 학교 급식 메뉴를 원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제공해주기를 원하고 있어 학령

기 어린이ㆍ청소년들의 학교 급식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의 인식

과 태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채소에 대해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 등 인식의 변화와 함

께 실천 가능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학교의 지역적 소득 차에 따라 채소와 과

일 섭취량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채소와 과일 섭취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

램 적용 시 지역 소득수준이 낮은 학교에 먼저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섯째, 채소ㆍ과일을 섭취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학교에서의 요인은 학교 최고관리자, 담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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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친구, 영양(교)사, 조리 및 제공방법, 배식방

법, 조리인력, 예산, 과일숙성도, 학교 내ㆍ외 환

경, 학부모위원회(급식소위원회), 기타로 파악되

었다. 학교급식 운영형태가 위탁제에서 직영제로 

전환된 학교의 경우 학교 최고관리자의 학교급식

에 대한 개입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이 배고픔을 잊게 하고, 공부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식생활 교육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지침 제시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 저학년일수록 담임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초등 고학년~고등학생

의 경우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식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작

고, 가늘게 썰었을 때, 채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때, 좋아하는 재료와 함께 조리했을 때, 매

식을 통해 접해 본 음식일 때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교실배식일 때,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

는 경우에는 식당배식일 때 잔반 양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제배식을 할 경우에 잔반 

양이 많아지긴 하지만 자율배식으로 채소 반찬을 

전혀 가져가지 않는 것보다는 약간의 섭취량이 

있다고 하였다. 채소와 과일 섭취량을 증가시키

고자 할 때 과일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제공하려

면 조리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과일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급식비 중 식재

료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

일숙성 정도가 적당하여 당도가 높을 때 섭취량

이 증가하므로 과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숙성된 

과일을 제공하도록 하는 업체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되었다. 학교 내 매점과 주변 편의점, 

분식점 등이 학교 급식을 비롯한 채소, 과일 섭

취의 저해 요인으로 나타난 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ㆍ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연

방 건강국(BAG)과 스위스 영양협회가 ‘패스트푸

드와 건강’이라는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학교에 

과일이 있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학교에서의 

과일 섭취량이 늘었다고 한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0).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실

정에 맞는 채소와 과일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교내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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